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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27.(목)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가 손을 
맞잡고, 재외동포 긴급구호에 나선다.

-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간의 업무협약서 체결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회장은 7.27.(목) 「재외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이 재외동포를 위한 긴급구호 활동과 인도적 

지원 등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특히 양 기관은 △해외 대형 재난발생시 재외동포 구호를 위해 

협력하고 △재외동포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주귀국과 

각종 생활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 잔류한 

사할린 동포 1, 2세의 일시 모국 방문을 통해 건강검진과 문화탐방 

등을 지원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귀국 동포 역방문 

등 방문지원 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재일동포 원폭피해자의 모국 방문 사업 등 협력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750만 재외동포사회와 연결된 재외동포청이  

국제적, 국내적 인도적 지원역량을 가진 대한적십자사과 협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에

게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간 소외되어온 우리동포들을 보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와의 이번 업무

협약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되겠다는 의

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희영 회장은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각종 재난 등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모국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

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간의 업무협약서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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